
전북소설가협회(회장
정영신)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전북문학관
대강당에서 천성래 작
가 겸 영화감독과 함
께‘제1회 소설 낭독
회’와‘소설의 영화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 행사는 전북소설 향유 공간의 새봄맞이 단장

과 다양한 소설 관련 문화행사의 참신한 스토리텔링 모색으
로 소설작품이 영화나 시나리오로 대중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서는 방안을 토론하게 된다.
1부 행사에서는 대하소설‘국경의 아침’과 영화‘소록도’

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천성래 작가 겸 영화감독이 원작 소
설을 영화화 한‘밀양’과‘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의 장르적
특징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소설의 영화화 방안’을 모색하
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2부에서는 전북소설가협회 회원들이 사랑을 주제로

한‘소설 낭독회’가, 3부에는 2004~2014년간 열악했던 전북
소설가협회 발전을 위해 기틀을 닦아놓은 김상휘 전북소설
가협회 명예회장(제6대~제10대)에게 주어지는‘특별상 시
상’이 열릴 예정이다.
정영신 회장은“호흡이 긴‘소설 낭독회’를 장르 간 크로

스오버 공연으로 발전시켜 소설의 대중화에 앞장 서겠다”며
“소설이 살아 있는 전북·소설적 감성이 흐르는 전북도민
등 문학적 힐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성화 시킬 계획”이
라고 했다.
이어“4월·7월·9월에 주제가 있는‘소설세미나’와‘소설

낭독회’,‘문학기행’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회원 간의
단합과 창작활동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
였다. /정해은 기자

12 2017년 3월 17일 금요일문화

▶▶공연&전시◀◀

김성욱‘한옥에뜬달-사랑하면만나리’

핸디코트에 수묵채색
표현기법을 구사하는
김성욱 작가의 개인전
이 전주 누벨백 미술관
에서 열리고 있다.
김 작가는‘한옥에 뜬

달, 사랑하면 만나리’
전에서 장수와 영물을
뜻하는 학과 달 그리고
전주하면 떠오르는 한옥지붕을 소재로 작가와 가족·친구들
의 일상과 가치관을 담아낸다.작가는 작품에서 작가 자신과
가족들 모습을 학에 투영해 낸다. 그림 속의 마주한 학들은
같이 있음에, 같은 곳을 바라봄에 행복한 날개 짓을 한다.
이와 함께 천년 숨결을 간직한 한옥의 고즈넉한 곡선은 마
치 학이 날개 짓하는 듯 율동미를 자아낸다.
작가는 이 같은 행복한 동행의 날개 짓을 빌려 희망·배

웅·이별·마중·포옹·사랑 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전시는 4월 11일까지 열린다. /정해은 기자

도립국악원관현악단‘협연의밤’

고교·대학생연주자모집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 관혁악단은‘협연의 밤’
공연무대에 함께할 국악인을 공개모집한다.
국악원은 협연의 밤을 통해 우리 전통음악을 계승·발

전시킬 젊은 국악인재를 발굴하여 전문연주단과의 협연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는 전라도 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전국 국악

관련 전공 재학을 대상으로, 성악·기악·타악 부문에
걸쳐 청소년 및 대학생을 각 5~6명(팀)씩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이며, 실기

심사(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실기심사는 4월 19
일 진행되며, 4월 21일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차세대 국악인재들은 전라북도립

국악원 관현악단과 한 무대에 서게 된다. 올해‘제14회
청소년 협연의 밤’과‘제22회 대학생 협연의 밤’은 오
는 6월 1일과 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젊은국악인들모여라”

전주 이동형 갤러리‘꽃심’내달 운영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되는 전주시
곳곳을 문화로 채워나갈 이동형 갤러리가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

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주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와 문화소외지역
을 찾아가는 이동형 갤러리‘꽃심’운영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참여
작가를 전주문화재단을 통해 공개모집한
다.

시는 이동형 갤러리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척박한 여건으로 아트마켓
진입이 어려운 지역 작가들에게는 전시
기회와 작품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
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미
술관 문턱을 낮춰 다소 멀게 느껴지는 예
술 작품들을 생활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작가 신청자격은 공모시작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예술작가로서 3년

이내 개인전 1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는
작가로, 이동형 갤러리 규모를 고려해 전
시 가능한 작품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작가에게는 오는 4월부터 순

차적으로 작가별 2주~3주간의 무료대관
전시기회가 제공되며, 전시기간 중 작품이
송 및 설치비, 운영인력 인건비 등이 지원
되며 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시는 참여작가가 확정되면 오는 4월부터

는 이동형 갤러리‘꽃심’을 전주역 광장과
전주 역 앞 첫 마중길, 고속버스터미널,
한옥마을, 팔복예술공장 등 시민과 관광객
이 많이 찾는 다중집합장소와 미술관 등
이 멀어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쉬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이동

형전시장이 운영되면 아시아 문화심장터
로 조성되는 구도심 등 전주 곳곳이 문화
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며
“전주의 문화예술의 격을 한 단계 높여줄
전주 이동형 갤러리 참여작가 공모에 보
다 창의적이고 참신한 지역 시각예술작가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
다.
이동형 갤러리‘꽃심’운영 및 참여 작

가 모집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
문화재단 홈페이지(www.jjct.or.kr)를 참고
하거나, 전화(063-283-9227)로 문의하면 된
다. /김민근 기자

전주문화재단, 20일부터 24일까지참여작가모집

확정되면전주역광장등다중집합장소등에작품전시

올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지원사업공모접수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생활 속 문화향유와 건강한 생활문화 공
동체 형성을 위해‘2017 생활문화예술동
호회 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
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마추어 동호회에

게는 활동 공간·교육 강사·교류 행사·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참가자격은 전주문화재단에 생활문화예

술동호회로 등록한 단체에 한하며, 전주시
민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3개월 이상 활
동한 아마추어 동호회이면 연령과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제1차 모집기간은 17~24일며, 심사를 통

해 지원 단체를 선정해 1개 단체 당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간접 지원한다.
이어 제2차 공모는 오는 5월, 제3차 공모
는 8월에 진행 할 예정이다.
올해는 90여개 단체에게 총1억2천만 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재단에는 총151단체(2,131명)가 생

활문화예술동호회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
으며, 지난해에는 79개 단체에게 총1억 원
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공모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

항을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29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제10기 어머니합창
단(솜리맘스코러스) 신입 단원 모집을 위
한 오디션을 실시한다.
지난 해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

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던 솜리맘
스코러스는 합창활동을 통해 학부모 정서
함양과 문화적 교육공동체 조성,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갖고 삶의 활력을 얻
어 가정과 자녀와 사회에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동아리 단체. 솜리맘스코러스는
익산지역 학부모 중 음악애호가 또는 성
악에 소질이 있거나 합창활동 경험과 역
량을 갖추고 있으면 오디션 참가가 가능
하다. /정해은 기자

익산교육지원청, 어머니합창단신입단원모집오디션실시

“소설이

영화화된다면?”

정영신 회장

전북소설가협회

18일세미나개최

전주문화재단, 1~3차에걸쳐

구독·광炙문의 288-9700


